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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은 12월 21일(화) 오후 2시, 2021년도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‘상급 및 연합단체 파견근무자 인준에 관한 사항’을 심의, 의결했다. ��파견 근무자는 노동조합 김덕경 부위원장이며 파견 근무지는 상급단체인 ‘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처 조직강화 본부’이다. ��최장복 위원장은 이날 “노선이 유사한 노동세력 과의 연대는 단사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와 과제를 넘어, 보다 크고 넓은 노동운동을 위해 확고히 가야 할 길”이라고 전제한 뒤 “부위원장께서 한국 노총 내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위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”고 격려했다. ��김덕경 부위원장도 “그간 한국노총이 한국 노동계 전반에서 수행해 온 많은 투쟁과 성과에 대해 동지적 신뢰를 보내며, 노총의 정책에 있어 ICT 산업의 주도적 역할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각오를 밝혔다. ��한편, 상급 및 연합단체 파견근무자 인준은 규약 제3절 제33조 9항에 의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게 되어 있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은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제6차 산하조직대표자 회의를 열고 현안사항을 공유했다. 노동조합은 먼저 각 실처별 2021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하고 연말연시 취약계층 산재근로자 및 중증질환 조합원, 가족 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. ��주요 업무 실적과 관련해서는 각종 사규개정을 완료하는 등 2021년 단체교섭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하고, 코로나 방역대응 비 상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방역대응 조치에 맞 추어 회사에 재택근무 확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.  ��이밖에 휴양시설 개선, 위원장의 하반기 지방본부 현장순회, 최적화 업무 등과 관련해서도 주요 이 슈 및 현안사항을 공유했다.   �





제6차 산하조직대표자 회의 열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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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�상급 및 연합단체 파견근무자 인준에 관한 사항 의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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